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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라 함은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개념이라고 대부분 생각할 것이다. 적어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진 말이다. 나는 예전에도 이 책을 읽었고 최근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정의라는 것을 인간이 추구하기에는 현실이 그만큼 각박해진 시기가 되어버린 것 같다. 정의가 경제적 이득이 되며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정의를 추구해야만 회의감이 생길 수도 있다. 나는 철학적 사유를 왜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만큼 지적 쾌감과 무엇인가에 대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고대에는 귀족들이 철학을 공부하였지만 현재는 학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대중에도 문물을 접할 수 있는 언어의 보편화로 아무래도 철학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리고 당연히 고대와 현대의 상황은 다르며 시시각각마다 정세가 뒤바뀌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기에 인간은 정의만을 추구하지 않고 경제 시스템에 한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 책을 읽어보면 정답은 없고 왜 그렇게 될까 라는 질문과 수많은 예시를 들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
 정의라는 것은 각자의 입장이란 게 있어서 누가 옳다 그르다 라는 확정적 선택은 어렵고 정치적 합의로 조율하여도 서로의 입장 차로 인하여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그만큼 정의를 정의하는 것은 어떠한 난제보다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 이 책을 읽는데 얻어야 할 것은 내가 선택해야 할 정의는 무엇인가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정의라는 개념 자체는 정답이 없어 그 의미를 찾는데 헤매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다. 
[bookmark: _GoBack]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면 시대에 따라 말뜻은 바뀌겠지만 그 단어에서 당장 떠오르는 키워드는 혼돈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자면 철학 그 자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대학에서는 지식을 배우고 지혜는 일련의 경험과 책으로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지금에만 충실하고 내일에 희망을 거는 마음가짐이라면 지혜는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다만 정의는 말보다는 행동하는 자의 것이기에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는 좀 더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함을 느꼈다.
